
 제목 : 버스정류장 노란발자국

 개요
   ○ 버스정류장에 노란발자국을 그려 버스를 타려는 주민이 버스가 올 때까지  
      노란발자국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  
     되도록 함

 현황 및 문제점
   ○ 노란 발자국은 2016년 3월 시작한 교통안전 사업으로, 횡단보도로부터  
     1m 떨어진 곳에 보행자 정지선과 발자국 모양의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  
     (아스팔트아트)를 붙여 놓고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  
     한다. 노란발자국이 차도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뀔 때 아이들이  
     횡단보도에 늦게 들어서고 그만큼 아이들이 주변을 살피는 시간이 늘어  
     나면서, 교통사고를 20% 이상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. 

   ○ 들어오는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빨리 타려고 승강장 밖으로 달려  
     나가 타는 주민이 많다. 이때 버스 운전기사는 승강장과는 떨어진 채 차  
     선을 걸쳐서 버스를 정차하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. 



 개선사항
  ○ 버스정류장에 노란발자국을 그려 버스를 타려는 주민이 버스가 올 때까지   
     노란발자국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   
    되도록 함(시내 이용객 많은 정류장에 시행)

  
 기대효과

  ○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됩니다.


